
일상 속에서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유형별 

대응능력을 키워 선진안전한국을 만들어 갑시다. 

 나라 육  과학 술 흥을 위해 노고   

끼  고 계신 전 의 육과학 술 가족 여러 께   

심  감사  격 의 을 드 니다.  

 규모 9.0의 과 쓰나미가 이 나라 일본을 강타한 

 한 달여가 났습니다 , 일본 열 는 여전히 청난 

인적, 물적 피해  신음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전사고  

인해 사능이 유출 면  나라  비 한 전 계  

사능 피해  한 가 커 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

런  가 해  할 일은 연한 감의 산을 최

하는 동시  제 생할  모 는 위 상  철저

하게 비하고 비하는 일입니다. 

 이  위해 드시 필 한 것은 일상  인식 고 체득

 하는 재난 전문  정착과 체계적인 재난  시스

템 축입니다. 위험은 제 나 생할 수 있다는 

사실을 상 해 볼 , 평 의 생 경  실제적인 재

난 전 응 을 통해 처 을 숙달하는 것은 나  

내 가족, 동 의 전을 킬 수 있는 본적이고 필수적

인 사항입니다. 또한 가적 차  신 하고 체계적인 

재난 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민의 전과 재산을 보

하 위해 가장 한 조   하나라고 하겠습니다. 



 이  위해 정 는 5  2일 터 4일  전 의 육청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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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이 참가한 가 「2011 재난 응 전한  」을 

실시합니다. 주  내 은 규모 수해 등 자연재난 응 

과 취  응 , 학생 감염 ㆍ식   

응 이며,  날 는 , 재 피  가 사

능 재 이 실시  정입니다. 

 전한 은 민들 게 체계적이고 복적인 재난

육을 통해 재난 전의식을 높여주고 실제상  생 시 당

하  고 착하게 처할 수 있는 능 을 러  뿐  

니라 재난 비행동 을 숙달하게 하여 위 생  

한 감 이 심하고 일상생 을 위할 수 있  

을  것입니다. 

 이 「2011년  재난 응 전한 」을 통해 유ㆍ초ㆍ

등학생을 포함한 육과학 술  가족 모 가 일상  자

하는 재난 전의식의 함을 닫는 계 가  라

며 각 학    계자 여러 께  보다 실  있는 

이 이루  수 있  전을 해 주실 것을 당  드

니다. 감사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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